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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즐기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었다. 스페인 프로젝트 그룹 엠엠엠엠 mmmm

마음에서 나온 것을 손으로 만든다. 호보 우드워크 Hobo Woodworks

나는 조용한 미래를 믿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없애는 최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다니는 미래는 믿을 수 없다. 

삶은 소음을 만든다. 음악은 더 나은 소음이다. 마르타 산탐브로지오 Marta Santambrogio

디자인은 결국 사람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로산 보쉬 Rosan Bosch

그 모든 불규칙성과 우연들이 나에게 큰 영감을 준다. 마이클 요한슨 Michael Johansson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위로는 오히려 불현듯 찾아옵니다. 길가에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발끝에 떨어진 

낙엽일 수도, 유쾌한 택시기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생각합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위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인지 모른다고. 

눈길만 주면, 손만 뻗으면 닿을 듯이 우리 주변 어디라도 있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반짝하고 윙크해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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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나 잠시만 짬을 내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면 얼마든지 구름에 치유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방금 전까지 땅

으로 꺼질 듯했던 마음도 붕 떠오를 것이다. 만약 하늘에서 뭐 하나

만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해도 달도 별도 아니고 구름 한 덩이를 떼 

오고 싶다. 

조물주가 된 것처럼 구름 한 덩이를 디자인해보자. 집 안에 띄

워놓고 매일 보고 싶은 구름은 어떤 모습인가. 이 등의 이름은 ‘르 

누아주Le Nuage’, 프랑스어로 ‘구름’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의 디자이

너 바우트 베세뮈스Wout Wessemius는 집 안에 구름 뭉치를 들였다. 원하

는 크기와 형태를 주문하면 구름 한 점에 가린 빛을 완벽하게 재현해

준다.  

구름 한 덩이구름 한 덩이 

유목민처럼 

바람이 하고 간 일  

만화책 텃밭 

별이 빛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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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Nuage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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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구름을 닮은 이 하얀 털의 정체는 폴리에스테르다. 섬유조

직을 구름처럼 뭉쳐 전구를 감쌌다.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다 분위

기 있는 조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실이나 침실, 테이블 위 등 어

디에든 놓을 수 있다.  

노골적으로 발산하는 빛은 불편하다.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 

그러나 구름으로 한 겹 감싼 은은한 빛은 사려 깊다. 밖으로 확장하

기보다 안을 향한 빛은 내면을 어루만진다. 구름과 태양의 완벽한 조

합이다. 

마천루가 하늘을 가리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수놓은 구

름 패턴들을 인간의 시선으로 분류하고 이름 붙였다. 뭉게구름, 양떼

구름, 새털구름… 이처럼 문학적인 이름들을 붙일 정도로 구름은 인

간에게 영감의 대상이었다.

누군가는 구름을 보며 시상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구름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구름 같은 사물을 만든다. 구름은 잡을 

수 없어서 더욱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그러나 구름이 주는 더 

큰 선물은 위로일 것이다. 하얀 솜사탕이나 눈송이, 솜뭉치나 양털처

럼 하얗고 포슬포슬한 것들이 주는 위안의 실체는 뭘까. 새하얀 솜이

불에 파묻히면 왜 마음까지 포근하고 안심이 될까. 그러기엔 부끄러

운 나이인 줄 알면서도 왜 가끔 하얀 곰인형을 끌어안고 싶을까. 그

중에서도 구름은 모두에게 공평해서 더욱 고맙다. 대가를 바라지 않

고 하늘에 마구 흩뿌려져 누군가 올려다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거

기서 무엇을 얻느냐는 바라보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 채, 오늘도 유

유히 흘러간다.   

©Wout Wesse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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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있으면 떠나고 싶다. 떠나면 다시 머물고 싶다가, 머물면 다

시 떠나고 싶어진다. 머물 수 있어 떠나고 싶고, 떠날 수 있어 머물

고 싶은 것. 머묾과 떠남의 페이스트리가 겹겹이 쌓이면서 삶은 향긋

하게 부풀어 오른다. 죽음이 당도해 그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한곳에 정착해 살아간다.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

하고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머묾의 관성에 익숙해져도 떠남의 욕망

은 은밀하게 꿈틀거린다.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자리에 앉아 

일상적인 이동의 범위를 넘어설 날을 그려본다. 그날은 이번 주말일 

수도 있고, 다음 휴가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진 다음 날일 수도 있다. 

수 세기 동안 정착민의 생활에 익숙해져도 인간에게 유목민의 DNA

는 깊이 박혀 있는 게 틀림없다. 다만 오늘날의 우리는 좀 더 편리하

고 세련된 방식을 원한다.   

유목민처럼별이 박힌 밤하늘이 걷히면 구름 패턴의 하늘색 지붕이 펼쳐진

다. 새벽녘, 시퍼렇던 구름은 해가 떠오르자 이번엔 불그스름해지더

니 금세 눈부시게 하얗다. 뿌리도 틀도 정형화된 모양도 없는 구름 

덩어리들이 부유한다.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고 하늘바다 위를 유유

히 떠다니며 방랑한다. 자유롭고 한가롭다. 진짜 자유란, 진짜 여유

란 저런 게 아닐까. 

머리 위에 먹구름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날이 있다. 다크서클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좀처럼 떼어낼 수 없는 날도 있다. 겨우 하루

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새하얀 구름 한 덩이 떠 있다.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모두 구름이었나 보다.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없

다. 더 무거워져 비가 되어 내리기 전에 흩어버리자. 이제 먹구름을 

거둘 시간이다. 

바우트 베세뮈스Wout Wessemius

네덜란드 흐로닝언 기술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다. 1981년 엔지니어로서의 일은 그만두고 

독립적인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주로 구리, 고무, 피혁, 유리, 강철 등의 재료를 사용해 사물을 

디자인하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www.wessemius.nl




